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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non-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최선경1, 이우경2*

Sun Kyong Choi1, Woo-Kyeong Lee2*

요 약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돌봄 스트레스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이는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

녕감과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장애인 부모연대 소속회원과 복지관 이용자의 부모 3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

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 비집착, 자기자비, 

심리적 안녕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효과 분석 결과,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가 비집착과 자기자비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이어지는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의 돌봄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

감을 높이기 위해 비집착과 자기자비에 기반한 개입방법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핵심어 : 성인 지적장애, 돌봄 스트레스, 비집착, 자기자비, 심리적 안녕감

Abstract

Parents with adult intellectual disabilities face extreme difficulties due to their children's care stress, 

which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non-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with adult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on 316 parents of members 

of the Parents' Solidarity for the Disabled and users of welf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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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caring stress, non-attachment,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with adult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a result of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the care stress of parents with adult 

intellectual disabilities showe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that l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non-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expected that non-attachment and 

self-compassion-based intervention methods can be used as effective alternatives to lower care stress and 

increase psychological well-being for children with adult intellectual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escribed.

Keyword : Adult intellectual disability, Care stress, Non-attachment, Self-compa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1. 서론

지적장애는 성인이 되어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장애 중 하나이다. 지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지적 능력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성인기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며,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게 된다 [1]. 따라서 성인기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

는 다른 장애 유형의 부모보다 돌봄 과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지적장애 자녀

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인기가 되면서 자립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 먼저, 성인기는 학령기의 학교를 떠나 공적 지원이 끊기고 지역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정에서 

긴 시간을 지내는 생활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 [2]. 또한, 성인기가 

된 자녀를 중·장년기에서 노년기가 되어가는 부모가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노화를 경험하며, 자녀

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의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

다. 결국 성인기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사회적, 제도적 도움 없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녀의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극심한 돌봄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돌봄 스트레

스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4].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부모가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

의 완충 작용을 하는 심리적인 대처요인의 활용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4][5]. 또한 일

부 연구에서는 자녀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낙관성이나 긍정적인 인식과 의미부여, 그리고 

장애수용 태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르다는 결과가 있다 [4-6].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장애

에 대하여 부모가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오히려 비장애 자

녀 부모보다 더 성숙되고 깊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는 장애인 부모의 강점이나 긍정 정서를 갖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1990년 후반 이후의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있다. 특히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외상적 경험 이후 오히려 인생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고 개인적 강인함

을 자각하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개념은 인간의 긍정적인 대처능력의 중요성을 부각

시켜 주었다 [7].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긍정 정서뿐 아니라 웰빙(well-being) 열풍 이후 신체적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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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을 넘어 정신건강 영역으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개념이며,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집착(non-attachment)과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

감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집착과 반대 개념인 비집착은 뭔가에 고정되지 않고 허용하고 놓아주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

는 정신적 고착(mental fixation)으로부터 ‘거리두기(detachment)’를 해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

태를 의미한다 [8]. 하지만,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와 분리되기 힘들고 자연스럽게 집

착 관계에 놓이게 된다. 유교적인 한국 문화권에서 장애 자녀의 어머니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

과 자녀를 동일시하게 되며 [7], 자녀를 외부의 거부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과도한 보호와 

심리적 통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속적이며 집착하는 관계로 발전되며, 부모의 삶의 질

도 떨어뜨린다 [9].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비집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집착하게 되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10].

비집착과 함께 자기자비 개념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녕감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비란 인생이 나쁘게 흘러갈 때도 긍정적인 자기감을 유지할 수 있

게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신의 단점과 취약점을 인정하면서도 평정심과 긍정적 자기감

정을 유지하며, 자신과 세상의 불완전함에 대해 수용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비교적 담담히 받

아들일 수 있다 [11]. 지적 및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둔 부모의 부담, 사회 경제적 지위와 무관

하게 부모의 자기자비가 클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12], 자기자비는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 심리와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를 개선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13-15].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돌봄 스트레스와 비집착, 자기

자비, 심리적 안녕감 간에 유의한 상관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매개역할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집착과 자기자

비 개념이 성인 지적장애 자녀의 돌봄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의 상담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장애인 부모연대 소속 회원과 다운복지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

지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부모 중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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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지적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로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인 지적장애 자녀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남자 63%(182명), 여자 37%(107명)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 분포는 최저 연령은 18세이고 최고 연령은 45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4세로 조사되었

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표 1] 성인 지적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8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adult intellectual disability (N=289)

분류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82 63

여자 107 37

평균연령 24세

다음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으로 아버지 5.9%(17명), 어머니 93.8%(271명)로 주로 

어머니가 설문을 진행해 주셨다. 이는 돌봄의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돌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모의 연령 분포는 50대 55%(159명), 40

대 29.8%(86명), 60대 12.5%(36명), 30대 1.7%(5명), 70대 이상 0.7%(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에서 월등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표 2]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89)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N=289)

분류 내용 빈도(명) 비율(%)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 17 5.9

어머니 271 93.8

연령

30대 5 1.7

40대 86 29.8

50대 159 55

60대 36 12.5

70대 이상 2 0.7

2.2 측정도구

2.2.1 돌봄 스트레스 척도

돌봄 스트레스 척도는 Greene, Smith, Gardiner와 Timbury [16]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보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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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경험하는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당혹감과 부정적 감정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The Relatives' Stress Scale: RSS)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별 빈도는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2.2.2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측정을 위해 Ryff [17]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18]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여 문항 분석과 요인분석 후 

최종 선정한 46개 문항에서 Ryff와 Keyes [19]가 각 차원별로 추천했던 3개의 문항들을 뽑아 단축

형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점~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19]의 연구에서 하위 척

도의 Cronbach's α값은 .66~ .7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72

로 나타났다.

2.2.3 비집착 척도

비집착 척도로 Sahdra 등 [8]이 개발한 Nonattachment Scale(NAS)를 이우경 [10]이 번안하고 타당

화 연구를 진행하여 사용하였다. Sahdra 등 [8]에 따르면 NAS는 문항-척도 간 상관이 .25에서 .6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합치도도 .82로 나타났다. NAS는 ‘매우 그렇다’ 에

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

뢰도 Cronbach's α값은 .87이었다.

2.2.4 자기자비 척도

Neff [11]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는 총 26문항, 6개 하위 척도이며, 각각 문항에 대해 ‘거의 아

니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에 걸쳐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Neff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김경의 등 [21]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중 Neff의 단축형 자기-자비 척도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축형 자기-자비 척도는 

기존 척도의 6개 하위 척도별로 각각 2문항 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Neff의 연구에서 기존 

척도와 단축형 척도가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계수는 .78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 분석은 표본의 특성 분포와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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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연구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들의 매개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 [22]가 개발한 PROCESS Macro Version 

3.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4 결과

각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결과, 돌봄 스트레스와 비집착과는 부적상관(r= -.334, p <.01)을 보였고, 

돌봄 스트레스와 자기자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r= -.369, p <.01)을 보였으며, 돌봄 스트레스와 심

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r= -.481, p <.01)을 보였다. 각 연구변인 및 하위 

변인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돌봄스트레스 비집착 자기자비 심리적안녕감

돌봄스트레스 1

비집착 -.334** 1

자기자비 -.369** .576** 1

심리적안녕감 -.481** .547** .581** 1

평균(M) 52.85 67.95 38.24 65.29

표준편차(SD) 11.82 12.79 6.71 7.90

*p<.05, **p<.01, ***p<.001

2.4.1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이

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23]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돌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1.686, 

p< .001), 설명력은 23.9%(R²= .239)였다. 둘째, 돌봄 스트레스에 대한 비집착의 회귀모형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29.479, p< .001), 설명력은 10.1(R²= .101)%였다. 셋째, 돌봄 스트레스와 비집

착을 동시에 투입한 자기자비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9.646, p< .001), 설명력은 

38.0%(R²= .380)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돌봄 스트레스, 비집착, 

자기자비를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5.539, p< .001), 설명력은 

46.7%(R²= .467)이였다. 돌봄 스트레스와 비집착, 자기자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돌봄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β= -.182,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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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비집착(β= .158, p< .001)과 자기자비(β= .371, p< .001)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non-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독립 종속 β SE t F R²

돌봄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320 .036 -9.038*** 81.686*** .239

돌봄스트레스 비집착 -.344 .063 -5.430*** 29.479*** .101

돌봄스트레스
자기자비

-.134 .030 -4.480***
79.646*** .380

비집착 .270 .028 9.753***

돌봄스트레스

심리적안녕감

-.182 .033 -5.580***

75.539*** .467비집착 .158 .034 4.634***

자기자비 .371 .065 5.680***

*p<.05, **p<.01, ***p<.001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여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돌

봄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총 효과는 β= -.320이었다가 매개변수들이 투입되면서 돌

봄 스트레스에서 심리적 안녕감으로의 직접 경로의 직접효과는 β= -.18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돌

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간접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총 간접효과 크기는 -.139로 95% 신뢰구간에서 

[-.199~-.088]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

면 돌봄 스트레스가 비집착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 크기는 -.054로 95% 

신뢰구간에서 [-.097~-.024]로‘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돌봄 스트레스가 자기자

비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 크기는 -.050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85~-.020]으로 ‘0’ 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돌봄 스트레스가 비집착과 자기자비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의 이중매개효과의 검증결과, 95% 신뢰구간에서 [-.066~-.014]로‘0’이 존재하지 않아 이중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 스트

레스를 받을 때 비집착의 자기자비 마음을 가지면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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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비집착

심리적
안녕감

돌봄
스트레스

총효과 -.320*** 심리적
안녕감

돌봄
스트레스

.270***

-.182***

-.344*** .371***

-.134*** .158***

[그림 1] 각 경로별 직접효과와 총효과

[Fig. 1] Direct and total effects for each route

  [표 5]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간접효과

  [Table 5] Indirect effect of non-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경로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돌봄스트레스 → 비집착 → 심리적안녕감 -.054 .019 -.097 -.024

돌봄스트레스 → 자기자비 → 심리적안녕감 -.050 .016 -.085 -.020

돌봄스트레스 → 비집착 → 자기자비 → 심리적안녕감 -.035 .013 -.066 -.014

총간접효과 -.139 .029 -.199 -.088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3.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비

집착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돌봄 스트레스, 비집착, 자기

자비,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돌봄 스트레스에 고통받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비집착과 자기자비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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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89부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돌봄 스트레스, 비집착, 자기자비,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각 변인들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돌봄 스트레스는 비집착과 자기자비,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장애 자녀의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3][4]를 지지한다. 또한 집착하게 되면 돌봄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

다는 선행연구 [24][25]와 자기자비가 낮으면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26]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집착과 자기자비가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스트

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돌봄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

과를 확인한 결과,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비집착이 매개하는 단일매개효과에

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비집착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

구 [8][11]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돌봄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하

는 단일매개효과에서의 경로도 유의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자기자비가 돌봄 스트레

스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27]와 자기자비가 긍정적 심리와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14][16]

를 지지한다. 즉, 돌봄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기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

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돌봄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가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녀에게 

비집착하고 자기자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돌봄 스트레스가 과중한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심리적 안녕감

을 높이기 위해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에 기반을 둔 심리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비집착과 자기자비에 

기반을 둔 심리개입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비집착적 자세를 가짐으로써 자녀와 정신적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고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멈

출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과밀착 즉 과잉동일시에서 벗어나서 부모와 자녀 각자 고유한 존재 가

치를 가진다. 이러한 분리의 경험은 자녀를 장애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소중한 자녀로 볼 수 있

게 한다. 이로써 부모 자신도 자유로워지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도움받을 수 있을 것

이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기자비를 갖게 되면 장애 자녀를 둔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비판단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자녀를 돌보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

이라는 고립적인 태도가 아닌 인간 경험의 일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울 것이다. 더불어 부

모 자신이 노화되어 가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과장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여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로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개념인 비집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674

착의 영향력을 알아본 데 있다. 추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부

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비집착과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둔다면 부모들의 심

리적 안녕감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한 자료이다는 것이다. 자기

보고식 측정은 참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또는 방어적인 태도로 응답을 하거나 과장된 

보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의 보완으로 실험연구 등의 측정 방법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표본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여러 지역에서 표집이 되어 본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다른 제한

점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현재 시점을 파악한 일회성에 그친 횡단 연구자료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인과적인 영향 관계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비집착과 자기자비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마음챙김이나 탈중심화 

등의 개념들도 중증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을 완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후속연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기의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의 어

려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성

인기 지적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심과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인기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에 대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와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지원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상담과 교육 장면에서 비집착과 자기자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심리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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